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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김병주)을 「국회법」 제155조제9호 및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제146조에 따라

그 직무상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엄금해야 함. 또한 「국회

법」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

범」제2조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이를 손상하

는 행위를 삼가야 함. 더욱이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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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질문

을 하는 자리로서, 전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으로

서의 품위와 명예를 더욱 지켜야하는 자리임.

나. 그런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정신 나갔죠'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폭

언과 모욕을 수차례 하였음.

다.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오히려 "정신줄 놓지 말고,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이다"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며, 본

인의 유튜브 계정에 이러한 언행을 자랑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사과

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음.

라. 이에 국회의원 김병주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국회

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고, 국회의

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

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9호와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

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